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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매화마을 망덕포구 라벤더축제…꽃 철 빛의도시

싸목싸목남도한바퀴-광양

구봉산전망대에서바라본광양항과이순신대교.

수월정앞 두꺼비나루 섬진유래조형물

550리달려온섬진강남해와하나되고

망덕포구엔전어잡이노래흥얼흥얼

정병욱가옥엔윤동주시인의향기

배알도수변공원엔김시식지

터널리모델링와인동굴복합예술공간

구봉산전망대 야간관광100선 포함

윤동주유고보관된정병욱가옥

광양구봉산전망대

섬진강두꺼비처녀상

생명의변화는경이롭다. 코로나블루라고불릴

정도로 답답해지는 요즘, 지방도 861호선을 따라

섬진강을 왼편에 끼고 광양으로 신록 마중을 가는

드라이브여행에나섰다.섬진강은수년전강제된

4대강사업의삽질을피할수있었다.덕분에지금

까지 자연그대로의 서정적인 풍경을 유지하고 있

다. 마스크를 벗고 차창을 내린 후 심호흡을 해본

다.

3월이면 매화꽃 천지를 이루는 광양 매화마을

앞수월정에서차를멈춘다.강물이범람한다는 수

월 (水越)인가 지레짐작 했더니 현판을 보니 수

월 (水月)로표기돼있다. 송강정철은가사 수월

정기(記) 에서 물은달을얻어더욱맑고/달은물

을얻어더욱희니…라고노래했다.수월정앞에는

커다란두꺼비잔등에앳된처녀가엎드려있는 두

꺼비와처녀 조형물이설치돼있다. 본래 모래내,

다사강(多沙江), 두치강(豆置江)으로 부르던 강

이름이 두꺼비나루라는 의미의 섬진(蟾津)으로

불린유래를알려주는조형물이다.

강변에자리한진월면오사리돈탁마을에는소나

무숲이울창하다. 풍수지리적인조화와함께홍수

와 바람 등 자연재해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적으로만든비보(裨補=도와서모자라는것을

채움)숲이다.

◇바다와합류하는망덕포구와배알도수변공원

=전북 진안 데미샘에서 발원한 섬진강은 550리를

흘러광양망덕포구에서숨을고르며남해푸른바

닷물과만난다. 광양시지(誌) 에따르면망덕이라

는지명은우리말 망뎅이 (망댕이)에서유래했다.

포구뒷산에서파수(망)를보기에알맞아 망뎅이

라고했는데이를한자로망덕(望德)이라표기했다

는설명이다.또뒷산이전북무주덕유산이나경남

남해망운산을바라보고있다는데서유래했다는설

도있다.

민족시인 윤동주(1917~1945)의유고(遺稿)가

보존됐던정병욱가옥 (2007년 등록문화재제341

호지정)은현재보수공사중이다.가림막이쳐져있

어내부를볼수없었지만시인의향기를품은문화

공간으로재탄생하길기대한다.

망덕포구 앞에는 자그마한 섬 하나가 자리하고

있다.배알도이다.옛날에는 뱀섬 (蛇島)이라불렀

다한다. 포구에서태인대교를건너태안도북쪽에

자리한배알도수변공원으로향한다.

수변공원과배알도는2018년 8월, 295m길이의

해상보도교로연결됐다.배알도는소나무와벚나무

등 굵직한 나무들로 빽빽하다. 섬 정상에는 해운

정 (海雲亭)이세워져있다.본래1940년진월면장

안상선진월면장이나무등을찬조하고, 백범김구

선생의 친필 휘호를 받아 건립했는데 1959년 9월

태풍 사라호 내습으로무너져버렸다고한다.현재

정자는2015년광양시에서복원한것이다.

해운정에서소나무숲사이로바라보는강풍경은

서정적이면서 장쾌하다. 전어잡이 노래가 불려지

고,마룻바닥에윤동주시원고를감추던옛모습을

머릿속에그려본다. 550리를달려온섬진강이남해

와하나되고,전라도광양과경상도하동이한데어

우러진다.자연은경계가없다.푸른물빛과봄바람

은 코로나 19 에 대한 우려를 먼지처럼 날려버린

다. 배알도와 망덕포구를 연결하는 해상보도교는

현재공사중으로올해마무리할예정이다.

◇16세기김과21세기라벤더, 블루오션 개척=

배알도는 김과도 연관있는 섬이다. 배알도 수변공

원에서남쪽으로2㎞떨어진곳에 김시식지 (김여

익사당)가있다.우리나라에서처음으로김을양식

한김여익공을기리는사당(영모재)과 김역사관

이자리하고있다.

영암 출신인 김여익은 태인도에서 사는 동안

(1640~1660년)소나무와밤나무가지를이용해김

양식법을창안해보급한인물이다.그는어느날배

알도해안가를거닐다밤나무가지에이름모를해

초가붙어있는것을보게됐다.이를무심히넘겨보

지않고연구를거듭해김을인위적으로양식하고,

김을 고루 펴서 건조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정립했

다. 김역사관내에는섶만들기를시작으로김양식

장 섶 꽂기→김채취→김세척→김뜨기→김건조

→김떼기등일련의과정을미니어처로만들어놓

았다.

김이16세기에광양어민들의 블루오션이었다

면21세기에는라벤더가그역할을톡톡히하고있

다. 매년 6월께 광양읍 사곡리 사라실마을 일대는

보랏빛깔 라벤더 꽃밭이 끝없이 펼쳐진다. 사라실

마을김동필이장과주민들이중심이돼2016년사

라실 영농조합법인을 만들고 라벤더 재배에 발 벗

고 나선 결과물이다. 처음에는 입소문으로 관광객

들이찾아왔지만6월에 라벤더축제를개최하면서

전국적인명소로자리매김했다.

핫플레이스인광양와인동굴(광양시광양읍강

정길 33)은 와인과 관련된 복합 문화예술공간이

다. 과거에제철원료인철광석과완제품을운반하

던 기차가 오가던 길이 300여m의 터널을 리모델

링해와인역사와와인저장고, 미디어아트, 빛터널

등10개구간에다채로운와인관련콘텐츠를선보

인다.

◇구봉산전망대, 야간관광 100선(選) 에포함=

광양읍과동광양사이에자리한구봉산(해발473m

)에오르면광양만일대가한눈에내려다보인다.구

봉산전망대는 도로를 따라 차량으로 쉽게 접근할

수있다. 산꼭대기에는특수강으로만든 메탈아트

봉수대가우뚝서있다. 임동희작가작품으로, 작

품명은 빛(光) 꽃(花) 철(鐵) 항(港) 이다. 봄소

식을가장먼저알리는매화꽃잎으로광양12개읍

면동을표현하면서 빛의도시 , 철의 도시 광양

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높이 9.40m는 광양이라

는 행정지명을 처음 사용한 해(940년)를 의미한

다.

구봉산전망대는지난 4월에한국관광공사가선

정한 야간관광100선에포함됐다. 매화를형상화

한메탈아트봉수대에LED조명을하면낮과다른

느낌을준다.또광양항과광양제철소,이순신대교

야경은 산업현장의 역동감을 느끼게 한다. 이순신

대교는 광양시 금호동과 여수시 묘도를 연결하는

현수교이다. 총 길이가 2260m, 주탑과 주탑 사이

거리(主徑間長)는 1545m에 달한다. 광양만 중앙

에자리한묘도(猫島)는 정유재란당시명나라진

린 도독이 이끄는 수군 병력이 주둔했던 임진왜란

유적지이기도하다.

코로나19 는사소한일상의소중함을깨닫게해

준다. 수필가피천득(1910~2007)은 오월은금방

찬물로세수를한스물한살청신한얼굴이라고했

다. 생명력을 발산하는 신록을 만끽하며 코로나

19 를이겨내길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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